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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 금통위, 금리동결 유력…증권사 회사채 담보대출 허용하나 뉴스1

한은 금융통화위원회가 9일 오전 4월 정례회의를 열고 기준금리를 현행 연 0.75%로 동결할 것으로 전망…

최대 관심사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회사채시장 신용경색을 풀기 위해 증권사에 대한 회사채 담보 대출을 허용 여부

코로나 위기에 기업·자영업·가계대출 '역대급 증가' 연합뉴스

3월 말 은행권 기업대출 잔액은 901조4천억원으로 한 달 전보다 18조7천억원 늘어나며 통계 집계가 시작된 2009년 6월 이후 가장 큰 폭 증가

은행권 대기업 10.7조↑, 개인사업자 포함 중기 8조↑, 가계 9.6조↑..."대기업은 유동성 확보에, 중기는 정부·은행 금융지원도 영향"

코로나로 연체위기 빠진 대출자에 최대 1년 원금상환 유예 매일경제

금융회사들이 코로나19 확산으로 연체 위기에 빠진 개인과 자영업 대출자에게 최대 1년간 원금 상환을 유예...적용 대상 대출은 신용대출과 정책서민금융대출

연체가 실제 발생하기 직전인 사람, 연체 등록 후 90일이 되기 이전인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개인뿐 아니라 자영업자도 지원…

시중은행 초저금리 대출 거절 못한다 연합인포맥스

그간 은행은 나이스신용정보 등 신용평가사가 제공하는 등급에 은행의 내부 정보를 결합한 자체 신용등급(CSS)을 산출해 적용…

이를 두고 초저금리 대출을 위해 시중은행 찾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불만 커지자 은행들 나이스평가정보 1~3등급에게도 이차보전 대출을 일제히 공급하기로

'고금리' 보험약관대출까지 받아 주식 투자 뉴시스

주요 생보사(삼성·한화·교보)의 지난 3월 보험약관대출 발생은 총 2조127억원으로 코로나19가 본격 확산되기 이전인 1월 1조4809억원 대비 약 36% 증가

주요 손보사(삼성·현대·DB·KB·메리츠)들의 지난 3월말 보험약관대출 잔고액을 보면 13조2691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12조2629억원 대비 8% 증가

보험사기 적발 8809억 역대최고..60대 이상 증가세 서울경제

2019년 보험사기 적발금액은 8809억원, 적발인원은 9만2538명으로 모두 역대 최고…이는 매일 평균 254명, 24억원의 보험사기가 적발된 꼴

손해보험 이용한 보험사기 91.1%, 생명보험 8.9%...상해·질병 또는 자동차사고 등의 피해를 과장하거나 사실을 왜곡해 보험금 청구하는 생계형 보험사기 증가

무디스, 국내 6개 증권사 신용등급 하향조정 검토 연합뉴스

KB증권(A3), 한국투자증권(Baa2), 미래에셋대우(Baa2), NH투자증권(Baa1), 삼성증권(Baa2), 신한금융투자(A3) 등 국내 6개 증권사 신용등급 하향 조정 검토 대상

"자산 가격의 급격한 조정으로 수익성과 이익이 상당히 약해질 것...한국 증권사들은 상당한 규모의 채권과 주식을 보유...이는 자산평가 손실로 이어질 수 있다"

증권사 자금확보 여파로 3월 CP 발행 34% 급증 연합뉴스

지난달 국내 기업들의 CP 발행금액은 21조2천472억원으로 전월(15조8천375억원)보다 34.16% 증가...업종별로는 증권사들의 발행금액이 크게 늘어

신금투 발행금액 1조3천억원...국내 기업 가운데 가장 많아...한국투자증권(1조100억원), 미래에셋대우(1조원), 하나금융투자(6천50억원), 삼성증권(3천700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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